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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말이야,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이 있지가 않아요.

아주 멀리 있어, 응?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지.

외로움은 치부다.

치부는 그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된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 치부를 들여다볼 때면 방어 기제가 발동한다.

누군가는 서둘러 변명을 하고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도망친다.

외로움은 감추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거라고 또 누군가는 말하지만 그건 죽음만큼이나 어려
운 일이다.

그래도 다음이 있을 줄 알았다.

커다란 꽃바구니도 선뜻 선물할 수 있는 다음이, 공원 잔디밭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을 다음이, 엄마 잘 자 사소한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다음이.

그런 평범한 다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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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때의 나에게.

붙잡고 싶었다. 멈추라고.

지금 이렇게 도망치면 계속 도망치게 될 거라고.

계속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계속 혼자 외로울 거라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싸울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외로운 거 밖에 없네.

인생은

어떤 빛나는 축복도

어떤 지독한 슬픔도

우리 곁에 오래 머물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지독한 슬픔보다

심장을 뛰게 만드는

내 분노가 더 중요하고

지독한 슬픔보다

예기치 않은 작은 내 설렘이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은

어떤 빛나는 축복도

어떤 지독한 슬픔도

우리 곁에 오래 머물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 때의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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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고 싶었다. 멈추라고

지금 이렇게 도망치면 계속 도망치게 될 거라고.

계속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혼자 외로울 거라고...

지독한 슬픔보다

심장을 뛰게 만드는 내 분노가 더 중요하고

지독한 슬픔보다

예기치 않은 작은 내 설렘이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은

어떤 빛나는 축복도 어떤 지독한 슬픔도

우리 곁에 오래 머물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봄을 오해하고 있다. 

햇살은 따뜻하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참 좋은 계절. 안심하라는 듯 상냥한 척하지만 봄은 원
래 그렇게 상냥한 존재가 아니다.

이제 따뜻해질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불안정한 대기가 만든 지독한 일교차로 낮과 밤의 얼굴이 달라 우리를 당황케 하기도 한다.

색깔 없이 흔들리는 아지랑이로 우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봄이 올해도 어김없이 무사하지 않
게 지나가고 있다.

"우산은 늘 옆에 있다가도 필요할 땐 항상 없는 거 같아요."

"필요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내가 항상 준경 씨 옆에 있을게요. 준경 씨 나랑 결혼해 줄래
요?“

알고 있었던 일도 버거운데 우리 사이에 예상도 못 할 일,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불행이 생기면? 그땐 분명 도망치고 싶고 놓고 싶을 텐데.

소박한 행복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가득 채우기도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이런 시간들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하기에 더 큰 행복
은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인생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을 우리 앞에 데려다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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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깨달았다.

내가 저 사람을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있다는걸.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할 이유로

바보였지.

그리운 건 감정인데

그게 괴로움이 되는 순간

통증으로 오더라고

되게 신경 쓰이고 짜증 났다가

나중엔 좀 아팠지.

인생은 축제라잖아요. 

우리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힘들고 괴로운건 망각하려고 노력하고,즐겁고 좋은
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새벽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숨길 수 없는 시간.

낮에는 즐거운 척, 외롭지 않은 척,

즐겁거나 외롭거나

그 중간 즈음 어딘가에 숨을 수 있는데

새벽엔 그게 안돼요.

나는 그 중간 즈음 어딘가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시간이라서...

여러분은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아시나요?

고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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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즐거움을 말하고

외로움은

타의적으로 혼자가 된

괴로움을 말한다네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독한가요 아니면

외로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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